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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은 11월 5일부터 동학농

민혁명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가유산청의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

별자치도와 정읍시가 함께 주최하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직접 보고 느끼면

서 그 속에 담긴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조선에서 부패한 지도층과 외

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기하였던 동학

농민혁명에 관한 총 185건의 문건이다. 동학농민군이 작성한 문서, 정부 보고

서, 개인 일기와 문집 등 기록 주체에 따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

양한 관점 및 가치관을 알 수 있다.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

재됨으로써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민주,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

향했던 기억의 저장소로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

중앙도서관 등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

해 총 40여 점의 기록물들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구성은 4부에 걸쳐 기획되었으며, 1부 ‘변화와 개혁의 기록–평등한 세

상을 꿈꾸다’, 2부 ‘협치와 상생의 기록–집강소를 세우다’, 3부 ‘자주와 항전의 

기록–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4부 ‘정의와 인권의 기록–민주주의의 뿌리가 되

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박물관, 기념관 상설

전시와는 다르게 인간 존중과 평등, 민주, 정의, 인권, 자주, 평화 등 기록물에 

내재된 소중한 핵심 가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의 개막식은 11월 5일(화) 오후 3시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마당에서 축하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전시

와 연계하여 ‘필묵으로 써 내려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표현한 서예작품 58점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층 원형공간에 

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5일 개막식 당일에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천연염색

으로 물들인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나만의 기

록 남기기 등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일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국립아시아전당과 함께 ‘ACC 이동형 무대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가족문화축제’도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세계에 새겨

진 동학농민혁명의 기록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전 인류와 함께 할 소중한 

가치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조한빛(☎ 063-530-9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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